
하천은 생태계 고리의 시작점

민·관 힘 모아 환경사랑 실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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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고양 신중년 드림하천 매니저

Q. 드림하천 매니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생태 교육과 생태

교란종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등을 집중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에게 

이 작업이 단순히 풀을 뽑는 일이 아니라 환경운동을 하는 것

이라고 말씀 드려요. 비가 오는 날에는 환경 교육을 하는데 물

과 공기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공공근로자들의 참여도도 높

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변화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합

니다.

Q. 언제부터 생태 환경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제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뜻이 맞는 부모들과 합심해 숲

에서 교육을 진행했었어요. 고봉산, 호수공원 등 지역 자연을 돌

아다녔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했죠. 환경 교육이 꼭 필요

하다는 생각에 숲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고봉산 숲 학교’

를 만들어 20년 동안 숲에서 생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지역에

서 환경운동도 했죠. 저는 나무심기운동에도 관심이 많아요.

Q. 유해식물은 하천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나요?

하천은 동물들의 먹이와 물이 있는 식당이며 먹이 사슬이 처음 

시작되는 곳입니다. 물속 플랑크톤을 시작으로 새우, 곤충, 개구

리, 뱀, 독수리 순으로 생태계 고리가 이어지는 시발점이 하천이

죠.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식물은 번식이 왕성하기 때문에 토

종식물이 자랄 틈을 주지 않아요. 유해식물이 단일 식물이 돼버

리면 곤충들이 먹을 식물이 없어집니다. 자연스레 곤충을 먹이

로 하는 새의 먹잇감도 사라지죠. 이렇게 오랜 시일에 걸쳐 생태

계의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Q. 하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을 소개해주세요.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제품 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섬유유연

제, 락스 등에 함유된 계면활성제 성분은 거품을 만들어 산소 침

투를 막아 물을 오염시킵니다. 대안으로 친환경 세제로 알려진 

유용 미생물(EM)을 많이 활용하길 바랍니다. EM은 하수구 악취

를 방지하고 세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화초에 뿌려주면 굉

장히 잘 자랍니다. 생활 속에서 EM을 많이 써야 하천이 깨끗해

질 수 있습니다. 

Q. 고양 생태하천 자랑을 해주신다면?

고양시 생태하천과의 노력 덕에 하천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민물

가마우지, 중대백로, 새백로, 왜가리, 제비, 흰뺨검둥오리, 청둥오

리 등 새들이 많아서 깜짝 놀라고 감동받았죠. 지금 공공근로자 

중 한 분은 예전 도촌천에서 악취가 많이 났는데 물이 맑아져서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생태하천과의 목표는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놀 수 있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관의 노

력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있어야 이룰 수 

있습니다. 

Q. 앞으로도 자연과 함께하실 예정이신가요?

환경문제는 당장 마주한 현실입니다. 어른들이 나서서 자연을 가

꿔야 내 자식들과 미래세대들이 맑은 공기와 물을 마실 수 있어

요. 저는 제 자리에서 자연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

리 생활에서 환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고요!

고양시는 신중년·‘희망-내일’ 공공일자리 등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하천 보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

인 이현주(58) 드림하천 매니저는 깨끗한 하천 만들기

에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곡산역 앞 도촌천

에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과 유해식물 제거

작업에 한창인 이현주 드림하천 매니저를 만나봤다.

글 배미진  사진 이현재

도촌천에서 유해식물 제거 작업 중인 공공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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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고양•고양人, 즐거운 수다  


